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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을철 취약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시행

 - 추석·성어기 해양활동 증가 대비 3대 중점 안전관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성어기와 추석연휴 등으로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성어기 조업어선이 늘고 추석연휴를 맞아 여객선·레저선박
등 바다 이용객이 증가하지만, 거센 파도와 풍랑 등 기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고유형과

현장 위험요인에 맞춘 3대 중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피해현황 : 겨울(182명, 30%) > 가을(179명, 29%) > 봄(139명, 23%) > 여름(114명, 19%)

  첫째, 가을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안전사고와 전복·침몰
사고를 중점관리*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선과 예인선 등 1천 5백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홋줄·그물망 관리상태 등 사고 위험요인

을 점검한다. 또한 사고 빈발해역 등 위험해역에 지도선과 경비함을 집중

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최근 5년간 가을철 인명피해 발생사고 중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가 88% 차지

  둘째, 성어기와 추석연휴에 앞서 여객선·낚시어선·레저선박 등 다중이

용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전국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380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면허,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기관·전
기계통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해양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10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열리는 ‘해양 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과 가상현실(VR) 비상훈련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조업 어선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주요사고

사례와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철은 성어기와 추석연휴 등으로 선박운항이 
늘고 기상악화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다”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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